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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, 2층(우동, 웹스빌딩)

“부산 스타트업, 실리콘밸리서 연 5억 공급 계약 포함 20여 건 글로벌 성과 달성”
- 업무협약(MOU)·투자확약의향서(LOI)·기술검증 테스트 등 20여 건 사업화 성과 확보 -

 • 도약기 기업의 투자유치·기술개발·판로 지원을 위한 “부산 창업도약패키지”운영성과

 • 실리콘밸리 현지 전문가 매칭·벤처캐피탈(VC) 멘토링 통해 북미 시장 진입 가속 지원

□ 부산시(시장 박형준)가 출연하고 부산기술창업투자원(원장 서종군)이 주관하는 

‘부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’은 올해 투자유치 역량강화, 기술이전, 지식

재산권(IP) 확보 등 기업 성장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. 마지막 

단계인 글로벌 사업화 프로그램에서는 참가기업 5개사가 20여 건의 수출·업무

협약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.

 ○ ‘부산 창업도약패키지’는 지역 도약기 창업기업 20개사를 선발해 투자유치 

교육,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(IP) 확보 등 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후속

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된다.

 ○ 이번‘글로벌 사업화 프로그램’은 부산 창업도약패키지의 마지막 단계로 

실리콘밸리 현장에서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과 기술 검증 가능성을 직접 확인

하는 자리였다.

 ○ 참가기업 5개사는 ①덴탈 ②에너지/이차전지 ③K-푸드 ④바이오/헬스 ⑤AI(인공

지능) 분야로 실리콘밸리 및 북미권 기업들과 1:1 미팅을 진행하여 투자확약

의향서(LOI), 업무협약(MOU), 기술검증테스트(PoC) 추진 합의 등 실질적 사업화 

성과를 확보했다. 

□ 이번 성과는 부산 지역 기업의 기술력이 북미 현지에서 실질적 사업 기회로 

연결된 사례로 기술 완성도와 시장성이 함께 검증된 결과로 평가된다.

 ○ ①제로투원치과기공소(대표 박광휘, 이재희)는 치료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디지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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덴탈 기술을 기반으로 연간 약 5억 원(36만 달러) 규모의 공급 계약을 위한 

업무협약(MOU)를 포함해 총 4건의 업무협약(MOU)를 체결했다. ②㈜한국LFP(대표 

황동근)는 화재 억제 기술이 적용된 30kW급 ESS(에너지저장장치)로 미국

‘시너지(Synergy)’사와 ESS 공급 협약을 맺었다. ③㈜채정(대표 조현홍)은 

급속 냉동 기술을 적용한 유부초밥을 소개해 북미 유력 유기농 마켓 및 아시안 

유통망과 등과 입점· 현지화 논의를 구체화했다.

 ○ ④㈜티큐어(대표 강현욱)는 ‘에프디에이(FDA) 혁신 의료기기’로 지정된 

당뇨 치료 시스템을 앞세워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과 업무협약(MOU) 5건, 

후속 개발 미팅 4건을 확정했다. ⑤㈜샌드버그(대표 배호진)은‘환각 현상’을 

차단한 금융 규제형 언더라이팅 AI(인공지능) 기술로 업무협약(MOU) 5건 및 

투자의향서(LOI) 1건을 체결했으며, 솔루션 도입을 위한 기술검증 테스트를 

12월 중 추진할 예정이다.

□ 더불어 이번 프로그램은 실리콘밸리 현지 전문가 초청 특강, 글로벌 벤처캐피탈

(VC) 네트워크 연계 등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됐다. 

 ○ 2.4조 원 규모의 ‘코리아 글로벌 펀드’운용사인 사제파트너스(Sazze 

Partners) 김광록 대표의 멘토링, ‘실리콘밸리 팟캐스트’ 호스트 숀 플린의 

특강, 법무법인 DLG의 법률 세션, 미국한인창업가모임(UKF) 교류(네트워킹) 

등이 더해져 향후 투자 연계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. 

□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서종군 원장은 “이번 프로그램은 수출·투자·기술검증(PoC) 등 

직접적인 비즈니스 성과가 나온 실전형 글로벌 프로그램이었다”며 “향후 후속 협약 

체결, 투자 연계, 제품 상용화까지 책임지고 지원해 부산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

스케일업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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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  관련 사진


